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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motivators and barriers perceived by managers when they perform menu labeling at 
restaurants. Further, the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s of restaurants related to nutrition information provision, 
such as the way they obtain nutrition information of menus, perception toward restaurant revenues after menu 
labeling implementation, and presentation of menu labeling. A survey was conducted in August-September 2013 
from managers of restaurants which implemented menu labeling mandatorily and voluntarily. The biggest motivators 
for managers to perform menu labeling were identified as related to customers, such as provision of nutrition 
information, helping customer's menu selection, and building credits with customers. Overall, they perceived that 
menu labeling did not affect revenues of restaurants. Most of respondents obtained nutrition information from the 
company head offices, but they thought menu labeling would have a small effect on sales. Further, respondents 
wanted to have minimum guidelines offered by government, when they display the nutritional information of menus. 
Clarity of monitoring and guidelines by governments was perceived low by managers. Meanwhile, barriers significant 
to managers of restaurants with voluntary menu labeling implementation are involved in lack of sources, such as 
nutrient analysis cost of menus and printing cost. Restaurants with voluntary implementation felt higher levels of 
barriers with all items than those with required implementa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ould offer government 
the directions to expand restaurants' participation in the menu labeling policies.

Key Words : Menu labeling, Nutrition information, Motivaors, Barriers, Restaurants, Managers



외식업체의 영양표시제도 시행동기 및 장애요인

- 228 -

Ⅰ. 서 론

다양한 식문화의 세계화와 새로운 식품 및 음식

의 등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을 크게 변화시

켰으며, 음식업의 전체 규모 확대를 통해 외식산업

을 급성장시켰다.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

면, 1일 1회 이상 외식하는 국민의 비율이 1998년

21.0%였던 것에 비하여 2005년 51.5%로 크게 상승

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식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

가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12). 이와같은 외식 비율

의 증가 및 외식산업의 팽창은 오늘날의 경제, 생활

수준 향상 및 도시화를 통한 식생활의 사회화 현상

과 함께 나타나면서 국민 건강에 큰 영향력을 미치

게 되었다(홍경의․정효지, 2009). 

특히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열량

및 지방 과잉섭취자 비율이 2007년 기준 남성은

4.9%, 여성은 2.2%로 나타난 데 비해 2012년 각각

10.1%, 5.2%로 남녀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비만 유병률 또한 1998년 26.0%에 비해 2012년

32.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은 이와 같은 과체중, 비만 등의 유병률 증가

로 1조 7,923억원에이르는비만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외식의 확대와 식생활 변화에 따른 비만 관련 사

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는 범국민적으로 건강에 대

한 관심을 증가시켰고,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요구

로 이어졌다. 최근의 외식 소비자들은 생존을 위한

욕구 충족이 아닌 합리적인 결정을 통한 소비 성향

을 보이고 있으며, 웰빙, LOHAS와 같은 건강관련

마케팅에 높은 관심을 보임과 동시에(송홍규․김홍

길, 2008)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선호하는 웰빙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유경진․윤혜현, 2014). 정부

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해오고 있다. 그 중 영양

표시 제도는 영양소 함량 및 건강 증진 효과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

한 관심과정보에 대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대

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

리 특별법』의 시행과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

식품의 영양성분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식품

의약품안전청고시제3호)’에 따라어린이 기호식품

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였다(보건복지부, 

2011).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 업종으로 분류되는 햄

버거, 피자, 아이스크림류, 제과 제빵류를 판매하는

업종 중 100개 이상의 점포를 갖는 경우 의무적으

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의 5가지에

대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율

적으로 영양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식업체

또한 커피전문점(’08.7.~), 고속도로 휴게소(‘10.3∼), 

패밀리레스토랑(‘10.12.~), 어린이 놀이동산 내 식품

접객업체(‘12.5), 대형 영화관(‘13.5.~)으로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이와 같

은 외식 영양표시 제도의 확대는 외식업체로 하여

금 메뉴의 영양정보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메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게 하며 소비자들의 합리

적인 메뉴선택과 건강한 식생활의 영위에 도움을

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영양정보의 표시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으며, 여러 국가 정부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이를 다양한 정책 사업으로 시행하

였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싱가폴 등에서는 외식

업체의 영양표시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였고, 특히

미국의 경우 2010년 환자보호와 건강보험개혁안

(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 통과되면서 20개 이상의 체인 레스토랑에 메뉴

의 영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연방정부법에

따르면 외식업체에서는 메뉴판의 음식명 옆에 1회

제공량 당 열량을 표시해야 하며 9가지 영양성분

(열량,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

륨, 당, 섬유소, 단백질)에 대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외식에서의 영양표시와 관련된 연구는 영양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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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태도 또는 구매행동, 행동의

도 등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소비

자들은외식업체에서메뉴선택시영양표시를통해

건강메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을 위

해영양정보의제공이필요하다고인식하는것으로

나타났다(Drichoutis et al., 2006; Brandau, 2011). 실제

로 외식 영양표시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

하였는데, Bassett et al. (2008)의 연구에 따르면 외식

업체에 방문한 소비자의 3분의 1은 영양표시에 의해

저칼로리 메뉴를 선택하는 행동변화를 보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영양표시가 제시됐을 때 저칼로리이며

영양의균형을갖춘메뉴를주로주문하였다(Brandau, 

2011; Dumanovsky, 2011). 이와 더불어 외식 영양표

시가올바른식품선택과건강에도움이될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영양표시를 더욱 활용하고자

하는것으로나타나(Kim et al., 2013), 실제적으로영

양표시제도를통해소비자들은합리적인외식선택

을위한 태도의변화와트랜스지방, 당, 나트륨등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건강한 식생활을 이루는 것으

로 나타났다(황정진, 2012; 정유선 등, 2014)

한편, 영양표시에 관한 외식업체의 인식은 다음

과 같이 조사된 바 있다. 미국 영양정보 제공 레스

토랑의 경영주 또는 매니저들은 영양표시의 시행을

통한 이미지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나 매출 감소와

같은 부정적 영향 등의 인식이 조사되었으며

(Albright et al., 1990; Glanz et al., 2007; Almanza et 

al., 1997), 영양정보를 제공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였다(Boger, 1995; Savage & Johnson, 

2006; Zick et al., 2010; Cohn et al., 2012). 이와 같은

외식업체들의 인식은 영양표시 제도의 참여와 직결

되어 있으며, 이들의 인식 변화 및 행동변화를 통해

자발적 참여와 건강 메뉴 개발 등의 긍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음에 따라(Kim et al., 2013) 제도의 효과

적인 확대를 위해 이와 관련된 조사들이 필요하다

고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외식업체 운영자

또는 매니저의 측면에서 외식 영양표시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외식 영

양표시 제도의 시행 동기와 시행 시의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외

식 영양표시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많은 외식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

에서, 기존의 외식업체들을 통한 인식의 조사는 제

도의 시행 및 확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

기 위한 기초자료의 확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식 영양표시를 시행중인 외

식업체의 표시 시행동기, 현황 및 장애 요인을 파악

하는 것이다.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제도 참여 동기를 파악

하고 법적 의무를 위해 참여하는 업체와 자율적으

로 실시하는 업체들의 비교를 통해 시행형태별 차

이를 규명한다. 둘째,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제도 실

시 현황(외식업체의 영양정보를 얻는 방법, 외식업

체의 영양표시 제도 시행에 따른 매출 변화에 대한

인식,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운영․감독에 대한 인

식)을 파악하고 시행형태별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외식업체가 영양표시 제공 시 발생하는 장애요인에

대해 규명하고, 시행형태별 차이를 함께 규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외식업체의 영양

표시 시행 동기, 시행관련 현황 및 장애요인에 대해

파악함과더불어각항목에대해시행형태별차이에

대해함께분석함으로써제도시행에대한전반적인

인식 조사와 향후 제도 확대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 설정에 세부적인 시

사점을 제시하며, 외식 영양표시의 범국민적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외식 영양표시 제도 (Menu Labeling)

현대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며, 

교육,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식품의 특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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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전달되고 있다. 이 중 식품의 영양소 함량과

건강 증진 효과에 관한 정보는 외식 및 건강관심도

의 증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데, 

영양표시는 식품의 이러한 정보를 나타나는 대표적

인 예로 볼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를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식품의 영양정보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제시

하여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

는 영양표시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영양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영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보건 목표 달성

에 기여하며 다양한 정보 제공의 목적뿐만이 아닌

기업의 마케팅을 위한 전략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영양표시 제도 시행 국가들에서는 소비자들

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품 선택을

돕고 제조업자들이 건강에 좋은 식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

청, 2005).

외식의 영양표시는 가공식품 영양표시에 뒤이

어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유

럽, 일본 등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미국의 뉴욕시

보건부는 2008년 표준화된 메뉴를 제공하는 레스

토랑에 대해 소비자들이 구매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칼로리 정보를 메뉴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였

으며, 캘리포니아 주는 주 전체의 영양정보 표시제

를 최초로 입법화하여 2009년부터 20개 이상의 체

인 레스토랑에서는 열량,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정보를 메뉴, 브로셔를 통해 눈에 띄도록

표시하게 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이와

더불어 필라델피아 주는 2010년부터 15개 이상의

체인 레스토랑에 칼로리,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탄수화물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Nation’s Restaurant News, 2008). 

특히 미국은 외식 소비의 지속적 확대로(Ham et 

al., 1998; Ham et al., 2003; Ham et al., 2004; Jang et 

al., 2007), 과체중 및 비만 등의 유병률 증가 및 사

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였다. 이에 전반적인 사

회 변화를 위한 환자보호와 건강보험개혁안

(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 2010년에 통과되면서 H.R. 3590의 section 4205

에 따라 20개 이상의 체인 레스토랑에 메뉴의 영

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PPACA, 2010). 이와

같은 규제는 레스토랑에서 9가지 성분(열량, 탄수

화물,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 섬

유소, 단백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소비

자가 요구할 시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다.

 국내의 외식 영양표시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

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비만예방을 목적으

로 2003년부터 기반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후

2010년부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으로

패스트푸드 등 외식업체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계

획을 발표하였으며,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의 제정 고시를 통해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 아이

스크림으로 대표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

방, 나트륨의 5가지 영양성분의 1회 제공량 당 함

량표시를 의무화하였다(보건복지부, 2011). 이에

따라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류, 제과 제빵류를

판매하는 업종의 업체들 중 1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외식업체들이 영양정보의 제공에 참여하고

있으며, 1회 제공량 당 함유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있

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한편, 2008년 커피전

문점을 시작으로 2010년 고속도로 휴게소 및 패밀

리 레스토랑에서 영양정보 표시를 자율적으로 실

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내 식품

접객업체 및 2013년의 대형 영화관, 백화점 푸드코

트까지 자율 영양표시가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되

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최근 정부는 외

식의 자율 영양표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영양성

분 함량 산출을 돕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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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성분 DB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노

력을 이어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2. 외식 영양표시 시행동기 및 장애요인

외식영양표시제도는소비자들에게섭취하는음

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식 영양표시

제도는 외식업체 및 경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

이는 성공이 어려우며, 이들의 참여 증진을 위해서

는 이 제도가 외식업체의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

제로 체인 레스토랑에서의 영양정보 제공은 실제로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Wootan et al., 

2006; Dumanovsky et al., 2011), 이와 같은 레스토랑

메뉴의 기초 정보 제공이 소비자의 건강에 맞는 적

정 메뉴를 선택하도록 도움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

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Drichoutis 

et al., 2006).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외식에서의 영

양표시 제공의 효과적인 확대와 안정화를 위해 외

식업체의 경영주 또는 외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식

을조사하였다. Britt et al.(2011)의연구에따르면레

스토랑의 경영주 및 매니저들이 영양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 그들의 메뉴 아이템이 건강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이들이 가진 영양적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

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lmanza et al.(1997)의 연

구에서는 외식업체 메뉴 또는 운영 책임자들의 3분

의 1이 영양표시 제공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또한 Glanz et al.(2007)

은 외식 영양표시를 통해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건

강에 도움이 되는 메뉴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으로써

의이미지개선과더불어이익 증대에도움이 될수

있다고 나타냈으며, 소비자 신뢰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외식업체들은 영양정보의 제

공을통해얻을 수있는 다양한긍정적 영향에대한

기대와 외식업체 운영에 대한 책임 등으로 인해 영

양표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의 경우, 홍순명 등(2014)의 연구에 따

르면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나트륨 줄이

기 참여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 103곳을

대상으로 조리 기술 지원, 현판제공, 영양표시 등을

통해 나타난 변화를 모니터링 한 결과, 실제로 나트

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고객

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냈다. 

반면, Albright et al.(1990)에 따르면 저지방, 저콜

레스테롤 식품에 영양정보를 제공한 경우 50%는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다른 50%는 변화가 없는 것

으로 나타냈다. 또한, Almanza et al. (1997)의 연구

에서는 외식업체 메뉴 또는 운영 책임자들 중 3분

의 2가 영양정보의 표시가 그들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영향을 미

친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그 영향이 부정적일 것

이라고 나타냈다. 이처럼 일부 연구에서는 영양정

보를 제공하는 것과 건강지향적인 메뉴를 판매하는

것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하였

다(FDA/CFSAN, 2004; Glanz et al., 2007). 국내 연구

에 따르면, 서울시내 외식경영자를 대상으로 메뉴

에 영양정보 및 건강정보를 표시하는 건강식당사업

참여의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의 응답자

가 참여의지를 보였으나, 건강한 음식의 제공과 더

불어음식에대한 영양및 건강정보도함께제공해

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냈다

(홍경의․정효지, 2009). 특히, 국내 외식 영양표시

대상 업체의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영양표시를 시

행하는 의무시행 업체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업체

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정진이 등(2014)의 연구에 따

르면 이들 사이의 인식 및 만족도의 차이가 있으며,  

‘외식 영양표시 정보 제공 범위’, ‘업체 대상 영양표

시 제도 교육자료’ 항목 등에서 자율시행 업체의 만

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식의 부족 또는 부정적 인식은 대부

분 외식 영양표시 제도 시행에 따르는 어려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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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Boger(1995)는 영양정보 제

공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어려움 중의 하나가 영

양표시 관련 법규에 의한 혼란인 것으로 나타내었

다. Almanza et al.(1997)는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레

스토랑의 경우 메뉴의 수가 많거나 공간 제한 등으

로 인해 영양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

고 있었으며, 영양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레스토랑

의 경우 메뉴와 관련된 어려움뿐만 아니라 기초적

인 인력, 시간, 비용이 큰 장애요인이었다. 외식 경

영자들을 통해 영양표시 제공시의 장애요인을 나타

낸 Savage & Johnson(2006)의 연구에서는 외식 경영

자들이 영양표시를 시행하면서 표준화된 레시피의

부족 등의 메뉴 관련 문제와 더불어 비용 및 내부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제도 시행의 장애요인

이라고 보았다. 또한 영국의 호텔레스토랑에서 조

사된 Zick et al.(2010)의 연구에 따르면 외식 종사자

들은 영양정보를 메뉴에 표시하기 위해 발생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혼란과 판매 저하를

우려하였으며, 시간, 인력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문제를 장애요인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영양표시를 위해 적절한 시간의 필요성과 비용 측

면의 어려움이 극복되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Britt et al. (2011)은 자율적으로 영양표시에

참여한 외식 경영주들이 영양표시에 의한 경영상의

위험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낮은 관심을 가장 큰 어

려움으로 나타냈다. 한편, Cohn et al.(2012)에 따르

면 저소득층 지역의 체인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영양정보는 실제 이용률이 낮고 고객들이 이해할

수있을만한충분한정보가제공되지않을뿐만아

니라, 1인 분량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복잡한 계

산이 필요하다고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외식 영양표시를 시행하는 외식업체

의 대부분은 경영자의 책임과 더불어 소비자의 요

구에 따라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통한 이미지 개선, 신뢰도 증진 등의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특히 영양표시 시행 시 메뉴 표기 방법 및 비용 등

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즉, 외식 영양표

시에 대한 외식업체의 태도 또는 인식은 아직 일치

되지 않으며, 참여 증진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인식

을 위한 제고와 실제적인 장애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 설계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체 외식업체 중 외식 영양

표시 제도를 시행하는 업체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의 조사는 국내에서 외식 영양표시 제도에 참여하

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행형태에 따라 현

재 점포수 대비 백분율을 기반으로 한 할당 표집법

을 통해 응답을 수집하였다. 즉, 법적 근거에 따라

영양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인 의무

시행 외식업체 및 자율적으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자율시행 외식업체를 구분하였다. 의무시행

외식업체의 경우 제과제빵,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

림 업종에, 자율시행 외식업체의 경우 커피 전문점, 

패밀리 레스토랑, 고속도로 휴게소, 어린이 놀이시

설, 분식 업종의 현재 시행 점포수 대비 백분율을

기반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즉, 의무시행업체

의 경우 제과 제빵,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업체

순으로 가맹점 수가 많게 나타나 이의 비율에 맞추

어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자율시행업체의 경우 커

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고속도로 휴게소, 어린

이 놀이시설, 분식 업체 순으로 가맹점수가 많게 나

타남에 따라 역시 동일 비율로 표본을 구성, 자료를

수집하도록 계획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8월부

터 9월까지 두 달 간 실시되었으며, 의무시행 155업

체, 자율시행 130업체에 조사 협조를 의뢰하였다. 

훈련된 연구원이 외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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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

에 대해 미리 설명이 이루어진 후 설문에 응답하도

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의무시행 100업체, 자율시행

105업체, 총 205개 업체로부터 설문지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외식업체의 외식 영양표시 제

도의 시행동기, 시행 현황(영양정보를 얻는 방법, 

영양표시 제도에 따른 매출 변화에 대한 인식, 영양

표시 운영․감독에 대한 인식)과 장애 요인을 파악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외식 영양표시 제도

시행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외식업체의 개별 점포

를 대상으로 외식 영양표시 제도 시행에 대한 시행

동기, 시행 현황 그리고 장애요인의 파악과 시행형

태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한 설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이 이루어졌다. 첫째, 항목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해 외식 영양표시 시행 업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수행하였다. 표적집단면접은 영양

표시 시행이유, 외식 영양표시에 따른 장애요인, 외

식영양표시의현장적용가능성탐색등에대한의

견을 수집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영양표시 실시

의무시행 외식업체, 자율시행 외식업체의 두 그룹

을 대상으로 각 10업체씩 20업체를 통해 조사되었

다. 둘째, FGI 결과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식업

체 측면에서 영양표시 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문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조사가이루어지기전 19명의외식업체의관련업

무 담당자를 통해 예비 조사를 시행하여 설문 항목

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은 2개의 파트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파트

는 외식 영양표시의 시행 동기, 시행 현황 및 장애

요인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째 파트

는 외식업체의 일반사항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시

행 동기의 경우 의무시행 및 자율시행 외식업체의

FGI를 통해 언급된 내용들을 항목으로 재정리, 도

출하였으며 기존 외식업체 영양표시 시행동기와 관

련된 문헌을 통해 문항을 구성하였으며(Glanz et al., 

1992; Almanza et al., 1997; Britt et al., 2011), 외식업

체가 인식하는 외식 영양표시 제도의 시행 동기에

대해 Likert 5점 척도 형태를 통해 그 수준을 응답

하도록 하였다. 시행 현황의 경우 외식업체가 영양

성분 분석 정보를 얻는 방법, 매출 변화 여부, 현재

표시방식에 대한 인식을 복수로 응답하도록 하고

외식 영양표시 제도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명확성

에 대해 Likert 5점 척도 형태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제도시행시장애요인의경우의무시행및자

율시행 외식업체의 FGI에서 언급된 장애요인들을

분류 및 재정리하여 항목으로 구성함과 더불어 문

헌고찰을 통해 기존 수행된 연구들의 내용을 함께

보완하였으며(Boger, 1995; Almanza et al., 1997; 

Savage & Johnson, 2006; Britt et al., 2011; Cohn et 

al., 2012), Likert 5점 척도 형태를 통해 각각의 수준

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외식 영양표시

제도 의무시행 및 자율시행 업체 모두 같은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조사 분석

본 연구는 SPSS 21.0 통계 패키지를 통해 데이터

를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세부 문항은 Descriptive 

Analysis, t-Test를 통해 분석되었다.

Ⅳ. 결과 및 고찰

1. 외식 영양표시 제도의 시행 동기

외식 영양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의무시행

및 자율시행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동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의무시행 업체와 자율시행 업

체 모두 ‘소비자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목이 각각 4.05, 4.0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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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1)
의무시행

(n=105)

자율시행

(n=100)

전체

(N=205)
t-value

소비자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4.05±0.81 4.03±0.77 4.05±0.79 0.257

소비자와의 신뢰도 구축을 위해 3.84±0.88 3.85±0.88 3.84±0.85 -0.054

소비자의 메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3.82±0.86 3.79±0.83 3.81±0.84 0.213

업체의 이미지 및 컨셉과 관련 있으므로

(예: 건강한 메뉴, 웰빙 메뉴)
3.63±0.83 3.76±0.87 3.69±0.84 -1.075

법적인 규제 때문에 3.63±0.90 3.69±1.00 3.66±0.95 -0.466

건강한식품환경조성등과같은정부기조에동참할수

있으므로
3.58±0.80 3.64±0.77 3.61±0.84 -0.518

업체의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에 3.65±0.79 3.58±0.85 3.61±0.82 -0.578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하여 3.51±0.81 3.51±0.91 3.51±0.86 0.039

언론 및 방송매체에서 강요하므로 3.31±0.90 3.26±1.02 3.28±0.96 0.397

경쟁업체와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3.24±0.93 3.30±0.98 3.27±0.95 -0.426

업체의 수익 증대에 영향을 주므로 2.83±0.88 2.82±1.02 2.82±0.95 0.087

1)
Likert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1. 외식 영양표시 제도의 시행 동기
M±SD

으며, ‘소비자와의 신뢰도 구축을 위해(각각 3.84, 

3.85)’, ‘소비자의 메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각

각 3.82, 3.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

은 수준의 항목으로는 두시행형태 모두 ‘업체의 수

익 증대에 영향을 주므로’로가 각각 2.83, 2.82로 낮

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응답의 수준이 시행형

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영양표시를 시행하고 있는 의

무 및 자율시행 업체들이 영양표시 제도의 시행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는 업체로 인식되고자 함에

따라 영양표시 제도를 선택 및 시행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Glanz et al.(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체가 영양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소비자에게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건강에 도움

이 되는 메뉴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레스토랑의 이미지 개

선, 신뢰 구축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기

대가충분히시행의동기가될수있을것으로보인

다. 그러나 업체들은 외식 영양표시 제도의 실행이

수익 증대로 연결된다고는 인식하지 않았으며, 이

와 같은 결과는 외식업체들이 영양표시 시행에 따

른 매출 변화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인식을 나타낸

이전의 연구와도 유사하다(Almanza et al., 1997; 

FDA/CFSAN, 2004; Glanz et al., 2007).

2. 외식 영양표시 제도의 시행 현황

2.1. 외식업체의 영양 정보 출처

현재 외식 영양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의무

시행 및 자율시행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형태별

영양표시를 위한 영양성분 정보를 얻는 방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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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의무시행 자율시행 전체

잘 모르겠다. 55(52.9) 50(51.5) 105(52.2)

변화가 없다. 45(43.3) 40(41.2) 85(42.3)

매출이 증가하였다. 3(2.8) 7(7.2) 10(5.0)

매출이 감소하였다. 1(1.0) 0(0.0) 1(0.5)

합계 104(100.0) 97(100.0) 201(100.0)

표 3.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제도에 따른 매출변화에 대한 인식
N(%)

항목 의무시행 자율시행 전체

본사로부터 정보를 받음 91(87.5) 59(63.4) 150(76.1)

공인된 기관에 분석 의뢰 7(6.7) 25(26.9) 32(16.2)

영양성분DB를 이용하여 영양성분 산출 5(4.8) 9(9.7) 14(7.1)

기타 1(1.0) 0(0.0) 1(0.5)

합계 104(100.0) 93(100.0) 197(100.0)

표 2. 외식업체의 영양정보를 얻는 방법
N(%)

한 인식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의

무시행 및 자율시행 업체 모두에서 ‘본사로부터 정

보를 받음’의 항목이 각각 87.5%, 63.4%로 가장 높

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100개 이상의 점포를 가

진 경우에만 해당하는 의무시행 업체와 대기업 프

랜차이즈가 다수 포함된 자율시행 업체들의 특성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

이본사의일괄적인정보제공 및관리를통해외식

영양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2.2.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제도에 따른 매출

변화에 대한 인식

외식 영양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의무시행

및 자율시행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형태별 매출변화

에 대한 인식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

다. 의무시행 및 자율시행 업체에서 모두 ‘잘 모르

겠다’의 응답이 각각 52.9%, 51.5%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변화가 없다’ 항목이 두 번째로 높게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Albright et al.(1990)의 연

구에서 나타난 영양정보를 제공한 레스토랑에서

50%의 응답자가 매출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응답

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의무시행 및 자

율시행 외식업체의 응답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

를 보임에 따라, 이들 모두 외식 영양표시 제도 시

행에 따른 매출변화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식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운영 및 감독에 대

한 인식

외식업체의영양표시의무시행및자율시행업체

를 대상으로 시행형태별 현재 영양표시 방식에 대

한 인식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표 4), 의무시행 및

자율시행 업체 모두에서 ‘기본적인 표시 방식만을

갖추게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함’의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각각 63.1%, 

58.6%). 뒤이어 ‘모든 표시방식을 정부에서 정해주

어야 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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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의무시행 자율시행 전체

기본적인 표시 방식만을 갖추게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함
65(63.1) 58(58.6) 123(60.9)

모든 표시 방식을 정부에서 정해주어야 함 24(23.3) 26(26.3) 50(24.8)

규제없이모든표시방식을자율적으로시행하도록해야함 14(13.6) 15(15.2) 29(14.4)

기타 0(0.0) 0(0.0) 0(0.0)

합계 103(100.0) 99(100.0) 202(100.0)

표 4. 외식업체의 현재 영양표시 방식에 대한 인식
N(%)

항목
1) 의무시행

(n=105)

자율시행

(n=100)

전체

(N=205)
t-value

2)

표시 값의 허용기준(신뢰성 확보기준) 2.91±0.67 2.83±0.65 2.87±0.66 0.876

감독 항목 2.75±0.68 2.83±0.72 2.79±0.70 -0.875

디스플레이 관련 방법 2.80±0.73 2.77±0.77 2.78±0.75 0.266

표시값 산정근거 제시 방법 2.85±0.65 2.65±0.78 2.75±0.72 2.017*

감독 기준 2.70±0.75 2.78±0.73 2.74±0.74 -0.800

1)
Likert 5점 척도: 1=전혀 명확하지 않다 2=명확하지 않다 3=보통이다 4=명확하다 5=매우 명확하다

2) *
p<0.05

표 5. 외식업체 영양표시 제도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명확성에 대한 인식
M±SD

26.3%), ‘규제 없이 모든 표시 방식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함’이 각각 13.6%, 15.2%로 가장

낮게 나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외식 영양표시 제

도의 표시가 정부를 통한 기본적인 방식을 기반으

로 하여 각 업체에 맞게 자율적으로 영양정보를 표

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식 영양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의무시행

및 자율시행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관리 및 감독

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명확성에 대한 인식의 t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의무시행 및 자율시행 업체 모

두 ‘표시 값의 허용기준(신뢰성 확보 기준)’ 항목의

명확성이 각각 2.91, 2.8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

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이 3점미만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의 명확성

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 중 의무시행의 경우

‘감독기준’ 항목의명확성이 2.70으로가장낮게나

타나 외식 영양표시 제도에 대한 감독 기준의 명확

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율

시행의 경우 ‘표시 값 산정근거 제시 방법(2.65)’ 항

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의무시행에 비해 유의하

게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p<0.05) 영양표시의 명

확한 근거제시를 가능케 하는 기준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외식 영양표시 제도 시행의 장애요인

외식 영양표시 의무시행 및 자율시행 업체를 대

상으로 시행 시 발생하는 장애요인에 대한 t검증 결

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자율시행의 응답 수준은 의

무시행에 비해 ‘업체의 시간 부족’, ‘영양표시를 위

한 메뉴 분석 비용 발생 부담’, ‘업체 내부 전문 인

력 부족’, ‘분석 프로그램의 미비’, ‘영양정보 분석

시 결과 값의 재현성 불명확(오차의 폭이 큼)’, ‘영

양표시 포맷과 디스플레이의 규정 모호’, ‘영양표시

게시를 위한 비용 발생 부담’의 7개 항목에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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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1)
의무시행

(n=105)

자율시행

(n=100)

전체

(N=205)
t-value2)

소비자의 관심부족으로 영양표시의 효용이 적음 3.46±0.90 3.70±0.93 3.58±0.92 -1.821

영양표시 게시를 위한 비용 발생 부담 (예: 디자인 및 게시물

제작)
3.45±0.79 3.72±0.90 3.58±0.91 -2.127

*

영양정보 분석 시 결과 값 재현성 불명확(오차의 폭이 큼) 3.30±0.71 3.67±0.82 3.50±0.79 -3.498**

메뉴의 영양표시를 위한 표기 및 게시 공간 부족 3.46±0.94 3.51±0.92 3.48±0.93 -0.406

영양표시 포맷과 디스플레이의 규정 모호 3.30±0.71 3.60±0.69 3.45±0.72 -3.057**

영양표시를 위한 메뉴 분석 비용 발생 부담 3.18±0.84 3.71±0.87 3.44±0.89 -4.482
***

영양표시 제도에 대한 검사관의 명확한 규제기준 부족 3.39±0.84 3.50±0.75 3.44±0.80 -0.982

운영 메뉴의 표준 레시피 확립의 어려움 3.25±0.83 3.43±0.97 3.34±0.90 -1.443

분석 프로그램의 미비 3.09±0.77 3.51±0.79 3.30±0.80 -3.837
***

영양표시에 대한 종사원들의 이해 부족 3.16±0.85 3.38±0.83 3.26±0.84 -1.857

업체의 시간 부족 2.93±0.76 3.48±0.79 3.20±0.82 -5.032***

업체 내부 전문 인력 부족 2.99±0.77 3.42±0.80 3.20±0.81 -3.993***

1)
Likert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2) ***
p<0.001,

**
p<0.01,

*
p<0.05

표 6. 외식 영양표시 제도 시행의 장애요인 M±SD

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에 따라(p<0.001, 

p<0.01, p<0.05), 전반적으로 의무시행 업체 비해 자

율시행 업체의 경우가 외식 영양표시 제도 시행에

있어 장애요인에 대한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Almanza et 

al. (1997)의 연구에서 영양표시 시행 업체와 미시행

업체가 인식하는 장애요인의 항목별 수준이 일부

다르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자율시행 외식업체가 의무시행 외식업체에 비해 영

양표시 제도 실시의 기간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의무시행 업체의 경우 장애요인에 대한 인

식이 ‘소비자의 관심 부족으로 영양표시 효용이 적

음(3.46)’, ‘메뉴의 영양표시를 위한 표기 및 게시 공

간 부족(3.46)’의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나타냈

으며, ‘영양표시 게시를 위한 비용 발생 부담(3.45)’,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검사관의 명확한 규제 기준

부족(3.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율시행

업체의 경우 ‘영양표시 게시를 위한 비용 발생 부담

(3.72)’, ‘영양표시를 위한 메뉴 분석 비용 발생 부담

(3.71)’, ‘소비자 관심부족으로 영양표시의 효용이

적음(3.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이전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행의

장애요인을 조사한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 의무

시행 업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소비자의 관

심 부족의 경우 Britt et al.(2012)의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율시행

업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영양표시를 위한

비용 발생과 관련된 장애요인의 경우 다수의 연구

에서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경영

상의 위험 또한 함께 장애요인으로 나타낸 바 있었

다(Almanza et al., 1997; Savage & Johnson, 2006; 

Zick et al., 2010).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외식 영양표시 제도 시행 및 점

진적 확대에 따라 외식업체의 참여 증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외식 영양표시 제도 시행 업체를 대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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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표시 제도의 시행동기, 시행 현황(영양정보를 얻

는 방법, 영양표시 제도에 따른 매출 변화에 대한

인식, 영양표시 운영․감독에 대한 인식)과 장애 요

인을 파악하고 시행형태별 차이를 규명하였다. 연

구는 현재 영양표시를 시행하고 있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할당 표집법을 통해 샘플을 선정, 조사하

였다. 샘플은 의무시행 및 자율시행 외식업체를 구

분하여 현재 점포수 대비 백분율에 따라 조사대상

을 선정하였고, 연구원이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점

주 또는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의무시행 100업체, 자

율시행 105업체, 총 205개 업체로부터 응답을 회수,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시행 동기의 경우 의무

시행 및 자율시행 업체 모두에서 ‘소비자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자와의 신

뢰도 구축을 위해’, ‘소비자의 메뉴 선택에 도

움을 주기 위해’ 순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시행형태별 유의한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식업체의 영양 정보를 얻는 방법은 의무시

행 및 자율시행 업체 모두 ‘본사로부터 정보

를 받음’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

표시 시행 이후 매출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두 시행형태 모두에서 ‘잘 모르겠다’ 항

목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변화가 없

다’ 항목이 뒤를 이었다. 현재 표시방식에 대

한 인식의 경우 두 시행형태 모두에서 ‘기본

적인 표시 방식만을 갖추게 하고 나머지는 자

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함’의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50% 이상의 높은 비율

을보였다. 또한외식업체의영양표시제도관

리․감독 가이드라인 명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3점 미만의 수

준을 보이면서 가이드라인의 명확성에 대해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무시행 및

자율시행 업체 모두 ‘표시 값의 허용기준’의

항목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감독 기준

명확성’ 및 ‘표시 값 산정근거 제시 방법’ 항

목이 각각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외식 영양표시 시행 외식업체가 인식하는 장

애요인의 경우 의무시행 업체는 ‘메뉴의 영양

표시를 위한 표기 및 게시 공간 부족’, ‘소비

자의 관심 부족으로 영양표시 효용이 적음’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자율

시행 업체는 ‘영양표시 게시를 위한 비용 발

생 부담’, ‘영양표시를 위한 메뉴 분석 비용

발생 부담’항목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형태별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또

한 전체 12개의 항목 중 7개의 항목에서 자율

시행 업체가 의무시행 업체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나머지 5

개 항목 또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자율시행

업체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

적인 장애요인에 대해 자율시행 업체가 의무

시행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식 영양표시를 시행하

고 있는 외식업체는 대부분 영양표시가 소비자들의

정보에대한욕구 및권리 충족을위함과 더불어외

식업체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과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줄수있음에따라 참여하고있는 것으로나

타났다. 또한 본사를 통해 영양 분석 정보를 얻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법적고지를 통한

영양표시 시행 외식업체의 대부분임에 따라, 장기

적으로는 영양표시가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외식업체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으로

이어지는 제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외식업체가 인식하는 매출변화의 수준이 잘

모르거나 변화가 없다는 수준의 응답이 많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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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볼때 소비자들과의긍정적 관계형성이매출증

대로는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반면,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표시방식에 대한 인

식 조사에서 ‘기본적인 표시 방식만을 갖추게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함’의 응답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더불어 관리․감독

항목의 명확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모든 항목이

3점미만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외식에서의 영양표

시가 정부 정책으로써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

으로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외식 영양표시의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영양표시 제도의 시행 및

확대에 있어 외식업체로 하여금 영양표시 제도가

규제와 장애요인이 아닌, 외식업체에도 이점을 주

는 제도임을 홍보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식 영양표시 의무시행 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외식업체가 인식하는 어려움에 대한 지속

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

와 관련된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100개 이상

의 점포를 가진 의무시행 업체들에서 개별 점포로

의 제도 안정화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무시행 업체에서 제공하는 메뉴의

경우 다양성과 변화 정도가 높아 직접적인 분석 비

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며, 다점포의 제도 시행을

위한 물리적 비용 또한 큰 부담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전적 지원 또는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외식 영양표

시 자율시행 업체의 경우 제도 자체를 법적 규제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사원들의 영양표시 제도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메뉴 레시피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며, 관리 감독의 가이드라

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외식 영양표시 제도의 긍정적 효과

에 대한 범국민적인 홍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외식 영양표시 제도의 시행 범위

와 가이드라인의 정확한 제시가 필요함과 동시에

제도및활용에대한이해를증진시킬수 있는교육

자료의 개발과 지속적인 교육 제공이 필요할 것이

다. 즉,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부의 기본적 형식에

대한규제및감독의기준을명확히하고 이에대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교육과 관련된 지원

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기술

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차단

하고 전반적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외식 영양표시 제도는 실제 외식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한 건강 메뉴 개발의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외식업체가 신뢰성 있

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비자의 인식을 통해 소비

자와의 신뢰도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 외식 영양표시 제도가 소비

자 및 외식업체 모두에 이점을 준다는 바가 밝혀진

바 있음에 따라, 제도의 궁극적 성공을 위해서는 외

식업체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고 건강식을 개발하

도록 노력하게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영양

표시를 식품선택에 있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향후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외식업체로 전국을 포함하지만 조사의 표본은 서울

을 포함한 수도권의 외식업체를 표본으로 하여 조

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본 조사가 외식 영양표시 제

도 시행 여부를 기반으로 의무시행 및 자율시행 형

태 모두를포함할 수있어야함에따라이들이밀집

되어있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이루어 졌다. 향후 연

구에서는 정책의 효율적인 확대를 위한 전국 표본

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연구의

대상인 자율시행 외식업체의 경우 현재 지속적으로

업종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으로, 본 연구

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업체는 다른자율시행업

종에 비해 시행 일수와 경험이 적음에 따라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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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율시행 업종에 비해 인식도

평가가 어려웠을 수도 있으며, 이들 업체의 영양표

시에 대한 인식이 향후 변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

다. 이에 따라 자율시행 외식업체의 경우 다각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 시범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이

안정화 된 이후에 이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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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외식 영양표시 제도 시행에 따른 외식업체의 참여 동기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

어 외식업체의 영양표시와 관련하여 영양정보를 얻는 방법과 제도시행에 따른 매출변화 인식 및 외식업체의 영양

표시 운영․감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시행형태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설문은 2013년 

8~9월 동안 외식 영양표시 제도 의무 및 자율시행 업체의 점포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체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동기는 ‘소비자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자와의 신뢰도 구축을 

위해’, ‘소비자의 메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등의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부분 소비자와 관련된 항목들임

을 알 수 있었다. 외식업체에서는 영양표시와 관련된 정보를 본사로부터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이와 같은 영

양표시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외식업체에서는 영양정보의 제공에 있

어 정부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제도 관리․

감독 가이드라인 명확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양표시의 장애요인의 경우 의무시행 외식업

체에 비해 자율시행 외식업체에서 분석 또는 게시를 위한 비용의 부족과 같은 자원의 부족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

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방향성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용어 : 영양표시, 영양정보, 시행동기, 장애요인, 레스토랑, 매니저

* 본 연구는 2013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13162식품안035)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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